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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각 뉴런의 제어을 통한 PD-L1의 통증 억제

프로그램화 세포사멸 리간드 1(programmed cell death ligand-1, PD-L1)은 주로 암 세포에서 생성이 되며, T 세포에서 발현되는 수용체 PD-1을 통해 면역반응을 억

제한다. 그러나 통증과 신경 기능의 조절과정에서 PD-L1과 PD-1의 역할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중국 푼단대 Yu-Qiu Zhang 박사 연구팀과 미국 듀크대 Ru-Rong Ji 박사 연구팀은 흑색종(melanoma)과 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on, DRG)을 포함하는 정

상 신경조직에서 급성 및 만성 통증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PD-L1이 생성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팀은 마우스에서 PD-L1을 주입(intraplantar injection) 하게 되

면 PD-1을 통해 통증이 유발되고, PD-L1의 중화 또는 차단을 시키게 되면 이질통 유사 통증(mechanical allodynia)이 유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Pd1 (Pdcd1)

이 결핍된 마우스에서는 열적 및 기계적 과민 반응이 확인되었다. PD-L1에 의한 DRG 통각(nociceptive) 뉴런에서의 PD-1 활성화는 티로신 포스파타제인 SHP-1의 인

산화를 유도하고, 나트륨 채널을 억제시키며, TREK2 K+ 채널 활성화를 통한 과분극을 일으켰다. 또한, 인간 DRG에서 PD-L1은 통각 뉴런의 흥분성을 강력하게 억제

시켰다. 흥미롭게도, 흑색종 마우스 모델에서 PD-L1 또는 PD-1을 차단시키면 자발적 통증 및 이질통이 유발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PD-L1이 내인성 통증 억제제 및 신경 조절제로서 이전에는 인식되지 못했던 새로운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다

* Article :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PD-L1+inhibits+acute+and+chronic+pain+by+suppressing+nociceptive+neuron+activity+via+PD-1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PD-L1+inhibits+acute+and+chronic+pain+by+suppressing+nociceptive+neuron+activity+via+PD-1


2. 치매 걸린 복제돼지 ‘제누피그’ 만들었다…”치매 연구 청신호” 출처 : 사이언스타임즈, PLoS One

국내 연구팀이 사람의 치매 증상을 가진 ‘치매 복제돼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

다.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치매 증상을 가진 대가축 동물 모델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으로, 치매 치료제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이승은·박세필 교수팀은 사람에게 알츠하이머 치매

를 일으키는 3개의 유전자를 가진 체세포 복제돼지 ‘제누피그’를 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국내외에 특허 출원했다고 8일 밝혔다. 제누피그라는 이름은 제주국립

대학교(Jeju National University Pig)의 영문 이니셜에서 따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장춘프로젝트’와 제주도 공동과제로 이뤄진 이번 연구에

는 미래셀바이오(대표 김은영), 국립축산과학연구원(박미령 박사), 메디프론디비

티(대표 김영호), 건국대(박찬규 교수), 포천중문의대(최영석 교수)가 함께 참여

했다

논문은 온라인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발표됐다

* Article :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Pro
duction+of+transgenic+pig+as+an+Alzheimer%E
2%80%99s+disease+model+using+a+multi-
cistronic+vector+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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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Production+of+transgenic+pig+as+an+Alzheimer%E2%80%99s+disease+model+using+a+multi-cistronic+vector+system


2. 치매 걸린 복제돼지 ‘제누피그’ 만들었다…”치매 연구 청신호” (계속)

이 단백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되고 결국 기억이 지워진다. 전화번호나 사람 이름을 잊어버리는 등의 기억장애와 말하기·읽기·쓰기에 문제가

생기는 언어장애, 방향감각이 떨어지는 시공간능력 저하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한 신약개발이나 발병 메커니즘 연구에는 설치류 모델이 주로 이용됐다. 하지만 사람과는 생리학적, 내분비학적 특성에 차이가 커

연구 결과의 신뢰도에 논란이 많았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신약 효능 검정을 할 전임상 대체 동물로 꼽혀온 게 돼지다. 돼지가 사람과 유사한 장기

구조와 생리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치매 유전자를 가진 복제돼지 생산 사례는 그동안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보고한 1건뿐이었다. 그나마 이 복제돼지는 1개의 치매 관련 유전자(APP)만 이

식됨으로써 치매동물 모델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 그동안 축적한 제주 흑돼지 복제기술을 이용했다. 사람에게서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농도를 높이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 3개(APP, Tau, PSI)

를 복제하려는 흑돼지의 체세포에 ‘다중벡터 시스템’으로 미리 주입한 뒤 공여 난자의 핵과 바꿔치기해 대리모에 임신시키는 방식을 쓴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태어난 제누피그는 지난해 3월 30일에 출생해 올해 5월 24일까지 14개월여를 살다 신장염과 생식기 염증으로 폐사했다

살아있는 동안 이 복제돼지는 사육사가 가르쳐준 사료 섭취 방식과 자동 급수기 사용법을 잊어버리고, 밥통에 배변하는 등 전형적인 치매 증상을 보였다는 게 연구

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제누피그와 비슷한 복제돼지 여러 마리가 임신 중인 만큼 조만간 새로운 치매 복제돼지가 태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교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관

련된 3개의 유전자가 동시에 발현되는 치매돼지를 토종 기술로 만든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치매 치료제 개발과 약리 효과 분석(drug screening) 등에 유용하

게 이용된다면 경제적·산업적으로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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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서 지나치게 증가할 때 발생하는 질환이다



3. 나노바이오 융·복합기술로 신약개발 효율성↑ 출처 : e-헬스통신, ACS Nano 

생명연, 단백질 기반 신규 바이오 전자센서 개발

국내 연구진이 신약 개발 사업에서 신약 스크리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될 바이오 전

자센서를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장규태)은 원내 권오석·박선주 박사가 서울대학교 장정식·박태현

교수와 함께 단백질(도파민 수용체)이 결합된 전도성 나노튜브 기반 신규 바이오 전자센서

개발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신약을 스크리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나 현재 스크리닝 기법은 모두 세포기반에서 진행

되고 있다

세포기반의 스크리닝은 시간·경제적 효율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스크리닝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노바이오 융·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 Article :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Dopamine
+Receptor+D1+Agonism+and+Antagonism+Using+a+
Field-Effect+Transistor+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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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Dopamine+Receptor+D1+Agonism+and+Antagonism+Using+a+Field-Effect+Transistor+Assay


3. 나노바이오 융·복합기술로 신약개발 효율성↑(계속)

그 결과 단백질(도파민 수용체) 대량 생산 및 고순도 분리 정제 기술과 나노하이브리드 제조 원천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센서 기술을 접목, 기존의 세포기반 신약 스

크리닝 분석기법을 대체할 새로운 바이오 전자센서를 개발했다

또 이러한 원천기술은 마약과 같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물질 탐지, 암 및 특이질환에서 발견되는 지표물질 인지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으며 특히 기존기술

에 대비하여 상용화 및 실용화 측면에 있어서 안정성, 재현성 향상 등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평가 된다는게 연구팀의 전언이다

생명연 권오석 박사는 "이 연구에서 소개된 고순도 정제된 수용체가 결합된 나노하이브리드 트랜지스터 기반의 바이오센서 제조 원천기술이 상용화 된다면 기존

세포기반의 신약 스크리닝 방법을 대처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줄여 우리나라 신약 개발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아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최근 나노과

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에이시에스 나노(ACS Nano)'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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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는 생후 24개월쯤 돼야 소통장애, 사회성 장애, 반복 행동, 집착 같은 행동적 자폐증상이 나타난다. 그 이전에는 행동만으로는 자폐증을 감별하기 어렵다

그런데 생후 6개월에 기능적 연결성 자기공명영상(fcMRI: functional connectivity MRI)으로 장차 자폐증상이 나타날 아기를 가려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나왔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의대 정신과 전문의 조지프 파이븐 박사 연구팀은 생후 24개월에 자폐증상을 나타낼 아기를 생후 6개월 때의 fcMRI 영상으로 미리 감별

해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영국의 뉴 사이언티스트 인터넷판이 7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우선 집안에 자폐아가 있는 생후 6개월의 아기 59명이 잠을 잘 때 fcMRI로 뇌를 15분간 촬영했다. 자폐아가 있는 집안의 아이는 5명 중 1명이 자폐증 진

단을 받는다. 이에 비해 일반 인구의 자폐증 유병률은 68명에 1명꼴이다

이를 통해 230개 뇌 부위와 이들을 이어주는 2만6335개 신경연결망에 관한 영상자료가 확보됐다. 자료는 특히 언어기능, 반복 행동, 사회적 기능과 연관이 있는

부위에 집중됐다

연구팀은 이들이 만 2살이 될 때까지 지켜봤다. 결국, 이 중 11명이 자폐증상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어 이 아이들이 보이는 언어기능 장애, 반복 행동, 사회성 장애와 관련된 뇌의 신경망 연결 패턴을 컴퓨터에 학습시켜 자폐아와 정상아를 구분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564681 

4. "생후 6개월에 MRI로 자폐아 진단" 출처 : e-헬스통신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56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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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 프로그램으로 59명이 생후 6개월 때 찍은 fcMRI 영상자료만으로 생후 24개월 때 자폐증상을 보인 11명을 가려내게 해 보았다

이 프로그램은 11명 중 9명(82%)을 정확하게 잡아냈다

이 결과는 자폐증이 생물학적인 질환으로 행동적 증상을 보이기 전에 이미 뇌에 이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의 유타 프리스 이상심리학-인지심리학 교수는 논평했다

이 결과는 또 자폐증이 백신 접종 같은 생후 6개월 이후에 노출되는 환경적 영향과 무관하다는 증거라고 그는 지적했다

자폐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치료를 미리 시작하면 3살이 되었을 때 주의력, 언어, 소통, 사회적 기능이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연구결과는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중개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최신호(6월 7일 자)에 발표됐다

4. "생후 6개월에 MRI로 자폐아 진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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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얼굴인식' 뇌는 알파고보다 빠르다 출처 : 매일경제, Cell

얼굴세포가 특정 부분 파악…전체 인지하지 않고도 알아봐

사람은 군중 사이에서 아는 얼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빠른 눈동자의 움직임만 있으면 어려운 일

이 아니다. 당연한 듯 보이지만 과학자들에겐 골머리를 앓는 일이었다. "인간은 어떻게 얼굴 인식을

이토록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수만 건의 기보를 외운 알파고보다 뛰어난 인공지능도 이처럼 사람의

얼굴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는 없다

미국 연구진이 원숭이의 뇌를 연구해 이런 궁금증에 대한 '힌트'를 찾아냈다. 리 창 미국 캘리포니

아공과대학(칼텍) 생물·생명공학과 교수와 같은 학과 도리스 타오 교수 공동 연구진은 뇌가 얼굴을

인지할 때 여러 개의 신경세포가 얼굴 곳곳을 확인한 뒤 종합적으로 인지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셀' 1일자에 게재됐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얼굴 인식에 관여하는 세포를 '얼굴세포(face cell)'라고 부른다. 이 얼굴세

포는 안면에 있는 특정한 조합을 파악한 뒤 이를 자신만의 암호로 인식한다. 컴퓨터가 0과 1이라는

숫자로 정보를 전달하듯 얼굴세포 역시 자신만의 언어로 얼굴의 특징을 인지하는 것이다. 타오 교수

는 "얼굴세포가 안면에 있는 특정한 조합을 파악하는 코드를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575666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57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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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얼굴인식' 뇌는 알파고보다 빠르다 (계속)

연구진은 먼저 히말라야 원숭이 두 마리의 뇌를 분석했다. '기능성자기공명영상장치(fMRI)'를 이용해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관찰

했다. 얼굴에만 반응하는 부위가 바로 얼굴세포가 있는 곳이다

'핫스폿'을 찾은 두 과학자는 서로 다른 얼굴을 갖고 있는 2000명의 사진을 보여주며 얼굴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했다. 이후 원숭이의 뇌에 전극을 심고

다른 얼굴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뉴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했다

 그 결과 두 마리 원숭이의 뇌에서 총 205개의 뉴런 반응이 나타났는데 각각의 반응은 특이한 안면 모양과 연관이 있었다. 연구진은 이를 이용해 시각피질에 존재

하는 뉴런의 반응지도를 만들었다

데이비드 레오폴드 박사는 "뇌는 얼굴을 인식할 때 종합적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뇌는 안면 탐지기가 아닌 안면 분석기"라고 말했다. 타

오 교수는 "인간의 뇌 역시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얼굴을 인식하거나 상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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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두피에 두는 전극으로 뇌 자극...파킨슨병 치료 실마리 출처 : 조선비즈, Cell

치매나 인지 장애, 운동 장애 등 뇌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뇌 임플란트 연구가 활발하다. 뇌 속에 전극을 심어 전

기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뇌의 깊은 곳에 전극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위험 부담이 크다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진은 이스라엘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뇌 내부가 아닌 두피에 전극을 두

고 뇌의 깊은 곳까지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국제 학술지 ‘셀(Cell)’에 최근 발표했다

신경퇴행성 장애로 운동 능력이 소실되거나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파킨슨 병을 뇌 임플란트로 치료하려면 뇌의

시상하부 아래쪽 뇌신경 핵에 전극을 심어 자극을 줘야 한다. 그러나 전극을 심는 수술 과정에서 뇌의 민감한 다

른 부위를 자극하거나 합병증,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Noninvasive+Deep+Brain+Stimulation+via+Temporally+Interfering+Electric+Fields 

두피에 설치한 전극으로 고주파 전류를 흘려 뇌 내부에서 생성된 저주파 전류로 뇌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모습(제일 아래 사진)을 단면으로 촬영했다./MIT 제공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Noninvasive+Deep+Brain+Stimulation+via+Temporally+Interfering+Electric+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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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두피에 두는 전극으로 뇌 자극...파킨슨병 치료 실마리 (계속)

연구진은 전류의 ‘일시적인 간섭’이라는 현상을 이용해 뇌 속이 아닌 두피에 전극을 두고 뇌의 깊은 곳

까지 전류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두피에 2개의 전극을 배치해 2개의 고주파 전류를 생성하

면 뇌의 깊은 곳에서 서로 간섭을 일으켜 저주파 전류가 생긴다. 이 저주파 전류를 통해 운동 능력에 관여

하는 시상하부의 뉴런에 전기 자극을 주는 방식이다

특히 연구진은 고주파 전류의 주파수를 조절하거나 전극의 수와 위치를 변경해 전기 자극을 주는 뇌 조

직의 크기와 위치를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 원하는 부위 외 다른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원하는 뇌의 특

정 부분만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렇게 개발한 기술을 실험쥐를 통해 테스트했다. 그 결과 해마를 포함해 뇌 내부의 작은 조

직을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킨슨 병을 유발한 실험쥐가 운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성공했다

연구에 참여한 에드 보이든 MIT 박사는 “전통적으로 뇌 자극을 위해서는 두개골을 열고 전극을 이식해

야 하는데 이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뇌에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의사도 많지

않다”며 “이번에 개발한 방식을 이용하면 뇌의 영역을 아주 정확하게 타깃팅해 원하는 자극이나 행동 반

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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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도 몰랐던 ‘물맛’ 혀와 뇌는 알고 있다 출처 : 서울신문

혀의 여섯번째 맛, 물맛 논쟁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요즘은 수돗물도 함부로 마시지 않는 분위기이지만 예전에는 동네마다 있는 약수터에서 맑고 시원한 지하수를 맘껏 마셨다. 약수를 받기 위

해 물통을 길게 줄세워 놓는 풍경도 익숙했다. 무더운 여름 등산을 하다가 산 중턱에서 만나는 약수터에서 시원하게 물 한 바가지를 들이켜면 절로 “카~! 물맛 참 좋

다”는 감탄이 터져나온다

‘물맛’이라는 것이 있을까. 이는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궁금증을 가졌던 부분이기도 하다

수천 년 동안 자연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물은 무미(無味)하다고 주장해 왔다. 기원전 330년경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천연 상태의 물은 그 자체로 무

미(tasteless)하며 물맛은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는 기본 조건이자 미각의 기준점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물맛을 두고 논쟁을 벌여

왔지만 우리 혀에는 물맛을 감지하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물맛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칼텍) 생물학 및 생명공학부와 독일 뒤스부르크 에센대 의대 공동연구진이 포유류의 혀에도 물맛을 감지하는 미각수용체(TRCs)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최신호에 발표했다. 곤충과 양서류가 물을 감지하는 신경세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포유류도 비슷한 세포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유류 특히 사람의 혀는 최대 200가지의 복합적인 맛을 구별할 수 있지만 순수하게 혀가 인식하는 맛은 짠맛, 신맛, 단맛, 쓴맛, 감칠맛이라고 불리는 우마미

(umami) 등 5가지로 알려져 있다

* Article :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The+cellular+mechanism+for+water+detection+in+the+mammalian+taste+system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The+cellular+mechanism+for+water+detection+in+the+mammalian+tast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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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도 몰랐던 ‘물맛’ 혀와 뇌는 알고 있다 (계속)

글루탐산의 맛을 표현하는 감칠맛이 기본 맛에 포함된 것도 2000년에 들어서였다. 매운맛이나 떫은맛은 촉감이나 통감이 섞인 미각이기 때문에 혀가 순수하게 느

끼는 맛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혀가 순수하게 느끼는 여섯 번째 맛으로 ‘물맛’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연구팀은 생쥐를 이용해 물을 감지하는 미각수용체를 찾는 실험을 실시했다. 연구팀은 유전자 변형을 통해 기본 5가지 맛을 느끼는 미각수용체를 차례로 제거하면

서 생쥐가 물을 마실 때 특정 뇌 부위와 혀 세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물을 마셨을 때 신맛을 감지하는 감각수용체가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사

실을 발견했다. 신맛 TRCs가 제거된 생쥐는 물과 투명하고 무미한 실리콘 오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물맛을 느끼는 TRCs가 신맛을 느끼는

부분과 상당 부분 겹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실험을 주도한 오카 유키 칼텍 교수는 “물이 혀에 묻어 있는 침을 씻어내는 순간 미각수용체가 반응하는 것으로 봐서는 물이 맛을 느끼는 혀의 감각세포인 미뢰의

pH(산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물맛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물맛이 어떻다고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쥐의 뇌간 영역에서 물에만 반응하는 뉴런을 발견한 파트리시아 디 로렌조 뉴욕주립대 행동신경과학 교수는 “기본적인 맛은 5가지밖에 없다는 지배적

견해에 대한 명쾌한 반론이 제기된 만큼 맛의 정의를 내리는 작업이 다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유류의 혀에서 물맛을 느끼게 하는 ‘아쿠아포린’이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낸 듀크대 시드니 사이먼 교수도 “물은 인체의 75%, 지표면의 75% 이상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흔한 물질인데 인간이 물맛을 느

끼도록 진화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물맛이 여섯 번째 맛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물맛이 기본 맛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물에서 무슨

맛이 느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을 먼저 맛본 뒤에 경험하는 사후효과(after-effect)일 뿐이지 고유의 맛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 단맛이 느

껴지고 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 쓴맛이 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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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NIST·GIST 연구진, 세포 내 물질이동 새 경로 밝혀 출처 : MK 뉴스

세포 내 물질 이동의 새로운 경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져 주목된다. 이로써 원활한

물질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 등 여러 대사질환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창욱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생명

과학부 교수와 전영수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교수의 공동연구팀은 생명을 구성

하는 최소 단위인 세포 가운데 인간을 비롯한 고등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인 `진핵세포` 내

새로운 물질 교환 경로를 최근 밝혀냈다

세포는 미토콘드리아와 핵, 소포체, 리소좀 등 작은 소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이 소기관들 사이에서 단백질 같은 물질이 이동할 때 일종의 보자기

역할을 하는 `소낭`에 담겨져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세포에서는 소낭에 의

한 물질 이동 경로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물질 이동 현상이 존재한다. 이 가

운데 세포 소기관들이 직접 서로 물리적으로 접촉해 막접촉면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물질이 교환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알려졌지만 이러한 과정을 매개하는 단

백질 정체나 작동 메커니즘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 Article :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efficient+genome+editing+in+the+mouse+brain+by+local+delivery+of+engineered+cas9+ribonucleoprotein+complexes+

Schematic representation showing the putative working model of 
the self-association of the Vac8p–Nvj1p complex regulated by both 
the H1 helix and Nvj1p.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efficient+genome+editing+in+the+mouse+brain+by+local+delivery+of+engineered+cas9+ribonucleoprotein+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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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NIST·GIST 연구진, 세포 내 물질이동 새 경로 밝혀 (계속)

하지만 연구팀은 세포 소기관인 핵과 리소좀을 직접 연결하는 막접촉점(NVJ)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낭 없이 물질이 이동하는 경로를 3차원 입체 구조로 처음 제시

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핵과 리소좀의 막접촉점인 NVJ를 형성하는 단백질 복합체(Nvj1p-Vac8p)가 `스캐폴드` 기능이 있음을 밝혀냈다. 스캐폴드는 단백질의 구

조적 특징 중 하나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단백질끼리 서로 결합할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연구팀은 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바탕으로 핵과 리소좀 간 막접촉점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아미노산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효모세포에서 이러한 아미노

산을 돌연변이시켰을 때 두 소기관을 연결하는 막접촉점이 사라지고 핵과 리소좀 간 물질 이동이 억제된다는 걸 발견했다. 또 연구팀은 돌연변이 효모에서는 막접촉

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포 활동이 억제된다는 걸 관찰해 그간 이론적으로만 알려져 있던 막접촉에서의 생명활동을 처음 규명했다.

연구팀은 X레이 구조법을 사용해 막접촉점을 직접 연결해주는 단백질의 입체구조를 원자 수준의 높은 해상도로 관측해 냈다. 이창욱 교수는 "이번 발견은 그동안

원활한 물질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퇴행성 뇌질환이나 여러 대사질환 원인을 연구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특히 핵

과 리소좀 간의 막접촉점 외에 고등세포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막접촉점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연구 논문은 최근 국제 학술지 `미국과학학술원회

보(PNA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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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 퀸즈랜드대, 쥐의 뇌를 모방한 길 안내 로봇 연구 출처 : 로봇신문

'랫SLAM' 기술 개발해 자동차, 지하 채굴 장비 등에 적용 계획

쥐는 미로에서 길을 쉽게 찾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쥐를 잡아 미로에 풀어놓으면

아주 짧은 시간에 미로를 빠져나오거나 아주 친숙한 지형으로 만들어버린다

쥐의 뇌 무게는 2g에 불과하지만 낯선 지형에 금방 적응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뉴런을

갖고 있다고 한다. 특정 지형지물(랜드마크)이나 경계선을 인지하는 뉴런, 일정 거리마다

규칙적으로 반응하는 뉴런, 머리가 향하는 곳을 기억하는 내부 나침반과 같은 뉴런 등이

존재한다. 이들 뉴런들이 복합적으로 기능하면서 쥐는 짧은 시간에 미로를 빠져나온다. 이

런 과정이 반복되면 쥐의 내비게이션 능력은 더욱 향상된다

‘IEEE 스펙트럼’에 따르면 호주 브리스베인에 위치한 퀸즈랜드공대(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QUT) '마이클 밀포드(Michael Milford)'와 '고든 와이스

(Gordon Wyeth)' 교수팀은 쥐의 놀라운 내비게이션 능력에 주목해 쥐의 뇌를 모델링한

로봇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값비싼 첨단 센서나 컴퓨팅 알고리즘 없이도 로

봇의 내비게이션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QUT 연구팀은 3D 라이더나 GPS와 같은 장비가 없더라도 쥐의 뇌를 모방하면 로봇이 기존 연구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성능의 내비게이션 능력을 갖출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GPS나 3D라이더 같은 장비는 실내 공간이나 지하 공간에선 무력화되기 쉽다. 로봇 과학자들은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란 방법을 통해 실내 공간에서 지도를 만들고 길을 찾는 기술을 연구 중이다. QUT 연구진은 쥐의 뇌를 로봇에 구현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랫슬

램(RatSLAM)’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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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 퀸즈랜드대, 쥐의 뇌를 모방한 길 안내 로봇 연구 (계속)

QUT 연구진에 따르면 쥐는 미로를 탈출하기위해 따로 지도를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하

지만 쥐는 자기가 있는 곳을 기억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갖고 있다. 쥐는 위치 세포(place

cell)와 방향 탐지 세포(head-direction cell)가 존재한다. 이들 뉴런 세포는 특정 지형지물

(랜드마크)을 확인하고 방향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연구팀은 이런 쥐의 능력에 주목해 ‘어트랙터 네트워크(attractor network)’라고 불리는

인공신경망 기술을 채택했다. 처음에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로봇에 이 기술을 적용해

2m X 2m 공간에서 테스트 했는데 로봇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거나 아예 공간을 벗어

났다. 연구팀은 이를 교정하기 위해 ‘자세 세포(pose cell)’라고 불리는 새로운 뉴런을 만들

어 로봇에 적용했다. 자세 세포는 로봇의 위치와 방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뉴런이다.

실제 로봇에 적용한 결과 로봇의 내비게이션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연구팀은 “우리가 고안한 인공 세포는 노르웨이 신경과학자들이 발표한 격자 세포(grid

cells)는 아니지만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QUT 과학자들은 연구 중인 인공 세포 기

술을 자동차에 적용해 내비게이션 연구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QUT는 건설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와 제휴해 지하 광산에서 채굴용 차량 등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하 광산은

3D 라이더나 GPS를 사용하기 힘든 장소 중 하나다. 게다가 지하 광산은 매우 어둡고 먼지도 많고 차갑다. 연구팀은 Rat슬램 기술을 활용해 지하 공간에서 사람 또는

장비의 이동을 트래킹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퀸즈랜드 연구진은 쥐의 길 찾기 패턴과 내비게이션 능력을 로봇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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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 연령대별 한국인 표준 뇌지도 완성 출처 : 베리타스 알파

조선대는 치매국책연구단이 3년 여 연구 끝에 연령대별 한국인 표준 뇌지도 작성을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치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치매국책연구단은 광주 지역 65세 이상 남녀 1044명의 뇌 MRI영상을 확보해 표준화된 뇌지도를 작성하는 데 성공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뇌의 주요 부위가 수

축 또는 변형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정상인의 뇌 변화 폭을 넘을 때에는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인 연령대별 표준 뇌지도 구축은

치매 발병의 기준점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치매국책연구단은 또한 치매 예측 및 조기진단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진단이 가능해졌고, 일선 병원에서 일반 환자의 뇌영상을 보고

치매발병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며 전국 5개 대형병원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급해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치매국책연구단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1조 달러에 이르는 해외 치매 의료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치매 분야 국제적 권위지인 '알츠하이머 앤 디멘시아'에 따르

면 올해 치매 의료시장의 총 비용은 1조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치매국책연구단은 개발한 치매 예측 진단 프로그램의 국제특허를 출원하고 본격적인 치매 진단 의

료기술 수출을 타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체는 물론 다른 연구기관과도 더욱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치매국책연구단은 임상허가 및 신의료기술 인증을 위한 임상 유효성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치매 예측 및 조기진단기술의 대 국민 시범 의료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와 함께 동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예측 및 조기진단기술의 최적화 및 고도화에 연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치매 조기진단기술개발 국책사업'에 선정돼 지난 2013년 조선대 산학협력단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치매국책연구단은 국비 280억 원

을 포함해 총 30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치매 예측기술 및 뇌지도 구축사업을 수행중이다. 현재 연구책임자 16명을 포함해 50여 명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한국인

을 비롯한 동양인에 최적화된 치매 예측 및 조기 진단기술 개발과 대국민 시범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연구에 전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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